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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학생의 거주형태에 따른 야식 및 영양소 섭취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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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night time eating habits, dietary habits, and nutrient intake 
in university students according to residence type. A survey was conducted by administering questionnaires to 664 
students. Questionnaire interview and 24-h dietary recall were conducted. Subject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according to residence type: dormitory boarding (DB group, N=313), self-boarding (SB group, N=246), and living 
with parents (LWP group, N=105). Average ages in the DB, SB, and LWP groups were 21.3, 22.2, and 22.1 years, 
respectively.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body mass index between the three groups. In total, 77.3% 
of students regularly ate night time snacks. The proportion of students who reported night time eating was 84.0% 
in the DB group, 73.6% in the SB group, and 65.7% in the LWP group (P<0.001). In terms of food types consumed 
during night time eating, the DB group showed a significantly higher rate of consumption of fried chicken and 
flour-based foods than the SB and LWP groups, whereas the SB group showed a significantly higher rate of consumption 
of alcohol beverages than the DB and LWP groups. Energy, carbohydrates, protein, fat, vitamins, and mineral intake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DB group than in the SB and LWP groups. In addition, intake of cholesterol per 
1,000 kcal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DB group than in the SB and LWP groups. Thus, SB and DB students 
seemed to have more night time eating problems than LWP students. Accordingly, nutritional education is needed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healthier eating habits, in particular, night time eating habits, among students living 
in dormitories and in self-boarding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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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식생활의 서구화 및 생활패턴

의 변화로 야기되는 비만과 함께 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의 유병율은 우리나라뿐만 아니

라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주

요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악성신생물(암), 뇌혈관질환, 심장

질환,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이 전체 사망원인의 5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

망률은 대부분 40대 이상에서부터 주요 사망원인을 차지한

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1). 따라서 19세에서 64세에 이르

는 성인기 기간 동안 중년 이후의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관

련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생각되고, 또한 성인기 초반부터 

바람직한 식습관 및 적절한 생활양식으로 중년기 이후의 건

강을 유지하기 위해 힘쓰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 성인기 초반에 있는 대학생들의 경우 중고

등학생 시기와는 다르게 본인의 의지로 인해 식생활을 관리

하게 되는 첫 시기이지만, 불규칙한 수업시간 및 방과 후 

다양한 활동, 외모에 대한 관심, 제한된 경제력 등으로 인하

여 아침결식, 외식, 매식, 편의식품 및 가공식품 섭취 증가 

등 부적절한 식습관 및 생활습관의 문제점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4). 따라서 음주, 체형인식도, 음료 섭취 

수준 등 대학생들의 식습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인자들

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5-7), 최근 거주형태가 

대학생들의 식사행태에 미치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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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은 집 근처 가까운 거리의 학교에 다니던 고등학생 

때와는 달리 학교의 위치에 따라 거주형태가 다양해지게 된

다. 특히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에서 재학 중인 학생

은 자취, 하숙, 기숙사 거주 등 거주형태가 매우 다양하게 

되는데, 이는 아직 올바른 식습관 및 식행동이 확립되지 않

은 상태에 놓여 있는 대학생들의 식습관 및 영양 상태에 부

적절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자취

를 하는 대학생의 경우 자택에 거주하는 학생들에 비해 불규

칙한 식사를 하는 비율이 높고 외식 빈도가 높았으며 다양하

지 않은 식품을 섭취하는 반면, 편의식품을 선호하는 비율은 

높았고 저녁을 과식하는 비율도 높은 부적절한 식사습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8,9,11).

특히 바쁜 현대인의 생활 특성상 대학생의 경우 불규칙한 

수업시간, 다양한 과외활동, 아르바이트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2,3), 2012 국민건강통계에 의하면 19~29세 성인

의 점심 및 저녁식사 결식률이 각각 9.4%와 6.3%로 전 생애

주기 중 가장 높은 결식률을 보이고 있다(12). 이와 같이 

점심이나 저녁의 섭취량이 적거나 결식했을 경우 야식을 하

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야식을 하는 경우 부적절한 식습관 

및 바람직하지 못한 영양소 섭취, 혈중 지표의 변화 등을 

야기할 수 있다(13-17). 대학생을 대상으로 야식에 대하여 

조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잦은 빈도로 야식하는 대학생

은 야식을 하지 않는 대상자보다 아침 결식률과 음주 비율이 

높고 총 지방과 동물성 지방 섭취가 높았다고 보고되었으며

(13), 야식으로부터 섭취하는 열량이 높은 대학생에서 비타

민 C와 같은 미량영양소의 섭취 열량 1,000 kcal당 섭취량

(섭취 밀도)이 유의적으로 낮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다(14). 

야식은 저녁과 밤 시간대 섭취가 이루어지는 반면 신체적 

활동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 만성질환의 주요 요인인 비만

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일부 보고되고 있다

(15,16).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야식을 한다고 응답한 대상

자의 경우 야식을 하지 않는 대상자에 비해 과체중 및 비만

인 비율이 4.4배 높다고 하였으며(16), Suh 등(17)은 국민

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에서 야식으로부터 섭

취 열량이 높은 성인의 경우 허리둘레와 공복혈당이 대조군

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대학생들의 경우 거주형태에 따라 식습관 및 

영양 상태의 변화가 야기될 수 있고 대학생들의 야식 습관이 

식사 섭취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 대학생의 거주형태에 따른 야식의 섭취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된 기존 연구는 대부분 

대학생의 거주형태별 식사 섭취 상태, 결식, 편의식품 등의 

식습관 및 식사의 질 평가 등만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태이

며(8-11,18,19),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야식 섭취에 관한 

연구도 매우 미비한 상황이다(14,20).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남녀 대학생들의 거주형태에 따른 야식 섭취 실태 및 영

양 섭취 상태를 조사하여 대학생들의 올바른 영양관리 방안

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조사 대상 및 기간

충남지역 일부 대학생들의 거주형태에 따른 야식 섭취 상

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학생들의 거주형태를 포함하여 모

든 생활이 안정화되는 시기인 2010년 5월에 본 연구를 실시

하였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 연구이며, 연구의 목적과 취지

를 충분히 설명한 후 조사에 참여하겠다는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뒤 연구를 진행

하였다. 배부한 총 700명의 설문지 중 664부(남자 290명, 

여자 374명)를 회수하였으며(회수율 94.9%), 이 중 자가, 

기숙사, 자취하는 학생들은 각각 105명(15.8%), 313명

(47.1%), 246명(37.1%)이었다. 

조사 내용 및 방법

훈련된 조사자가 정규 수업시간 전후에 조사대상자들에

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연구 목적, 설문지 작성 요령 및 작성 

실례를 설명한 후 조사대상자에 의한 자기기입식과 면접법

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선행연구(11,21)를 참고

하여 일반사항, 야식 관련 식행동, 야식 종류별 섭취 빈도와 

기호도, 식사섭취조사로 분류하여 구성하였다. 일반사항은 

성별, 연령, 거주형태, 신장, 체중으로, 야식 관련 식행동은 

야식 유무, 야식 빈도, 야식 이유, 야식 시간, 1일 야식 비용, 

야식과 영양 또는 건강과의 관련성 인지 정도, 야식을 함께 

하는 사람으로 구성하였다. 근로자 대상의 야식 섭취 실태를 

보고한 선행연구(21)와 한국인이 세끼 식사로 섭취하는 음

식을 제외하고 주로 간식이나 일품요리로 섭취하는 종류를 

고려하여 야식 메뉴를 정한 후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프라이

드치킨, 보쌈･족발, 피자 등 11종류의 야식 메뉴를 결정하였

으며, 이들의 섭취 빈도와 기호도를 조사하였다. 기호도는 

‘매우 싫어한다’ 1점에서 ‘매우 좋아한다’ 5점의 Likert 척도

로 평가하였다.

야식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마다 조금씩 다른데, 불면증, 

아침의 식욕 등을 동반할 수 있는 야식증후군은 오후 7시 

이후 식품 섭취가 1일 섭취 열량의 25~50% 이상을 차지하

는 경우로 정의되고 있다(22,23).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대

학생들의 방과 후 다양한 과외활동, 불규칙한 수업시간 및 

통학시간 등을 감안해 볼 때(2,3), 저녁식사 시간대(7시)를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야식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야식 섭취 여부를 분류하

였으며, 이때 야식은 저녁식사 이후 먹는 모든 음식으로 정

의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야식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설문조사 시 야식에 대하여 몇 

가지 기준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저녁을 6시

에 먹고 7시 이후에 간식을 먹으면 야식으로 간주하였으며, 

저녁을 먹지 않고 간식을 먹은 경우는 저녁으로 간주하도록 

하였다.

식사섭취조사는 훈련된 조사원들이 24시간 회상법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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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Total (n=664) Parent's home (n=105) Boarding (n=313) Self-boarding (n=246) P-value
Age (years)
Height (cm)
Weight (kg)
BMI (kg/m2)3)

 21.8±1.51)

167.7±8.2
 59.4±11.5
 20.9±2.8

 22.1±1.5a2)

167.3±7.7ab

 59.4±11.8ab

 22.1±1.5

 21.3±1.4b

167.0±8.1b

 58.1±11.4b

 21.3±1.4

 22.2±1.4a

168.8±8.2a

 61.0±11.3a

 21.1±2.7

<0.0001
0.0284
0.0181
0.0662

Sex  Men
Women

 290 (43.7)4)

374 (56.3)
43 (41.0)
62 (59.0)

125 (40.0)
188 (60.0)

122 (50.0)
124 (50.0) 0.0609

1)Mean±standard deviation.
2)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each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α=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3)Body mass index.
4)N (%).

용하여 조사 전 1일간 섭취한 음식명과 음식 재료명, 재료의 

양, 식사시간 등을 조사하였으며, 섭취 분량에 대한 정확한 

추정을 위해 식품과 음식의 눈대중 자료와 실물크기의 그릇

과 접시크기를 나타낸 그림, 음식모형 등을 이용하여 개인면

접을 실시하였다. 이때 조사 전 1일의 식사내용 및 시간이 

평상시 식사와 유사한지 여부를 조사한 후 평상시 식사와 

유사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제외하였다. 조사 결과

는 CAN-Pro 3.0(한국영양학회)을 이용하여 에너지 및 영

양소 섭취량을 분석하였다. 또한 열량 섭취의 차이를 배제하

기 위하여 열량 섭취 1,000 kcal당 영양소 섭취량(열량 밀

도)도 분석하였다. 

통계분석

본 조사를 통해 얻어진 모든 결과는 SAS program(Ver. 

9.3, SAS Institute, Cary, NC, USA)에 의해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 자료의 평균과 표준편차, 빈도수, 백분율

을 산출하였으며, 거주형태에 따른 모든 변수의 차이는 연속

변수일 경우 ANOVA test 후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하였고 비연속변수일 경우

에는 χ2-test에 의해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모든 유의성 검

정은 α=0.05 수준에서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일반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에 대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전체대상자 중 남학생은 43.7%, 여학생은 56.3%였으며, 남

녀 학생 비율에서 거주형태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1.8세였으며, 거주형태

별로 기숙사군(21.3세)이 자가(22.1세)나 자취군(22.2세)

보다 유의하게 낮았다(P<0.001). 신장과 체중은 전체대상

자의 경우 각각 167.7 cm와 59.4 kg이었으며, 기숙사군이 

자취군보다 유의하게 낮았다(각 P<0.05). 체질량지수는 전

체대상자에서 20.9 kg/m2였으며, 거주형태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거주형태에 따른 대학생의 신체계측치를 비교한 선행연

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에서 자택거주 대학생, 기숙사

거주 대학생 및 자취 대학생 간 체질량지수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11,18). 또한 부모 동거 여부에 따른 군간 

체질량지수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19), 거주형태에 

따라 군간 체질량지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서울지역 여대생을 대상으로 실

시한 연구(20)에서는 자택거주군의 체질량지수가 기숙사거

주군과 자취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다고 보고하면서, 신체

계측치가 거주형태에 따른 식습관 및 영양 상태로 인한 영향

을 받았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대학생에서 자택거주군의 

경우 자취군에 비해 영양소 섭취의 질이 높다는 선행연구

(18,19)를 고려하여 볼 때, 자택거주 대학생의 경우 자취군

에 비해 영양소 섭취의 좋은 질로 인해 체질량지수가 낮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체질량지수는 영양 

섭취 이외에 흡연, 신체활동량 등과 같은 생활습관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자취 대학생이 자택거주 대학생에 비해 

음주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다고 보고한 선행연구(19)를 고

려하여 볼 때 대학생에서 거주형태별 체질량지수의 비교 시 

생활습관의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에

서는 흡연, 음주, 운동 및 신체활동 정도와 같은 생활습관 

요인의 분석이 함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을 가지

고 있다.

야식 관련 식행동

조사대상자의 야식 관련 식행동에 대한 결과는 Table 2

와 같으며, 본 연구에서 야식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

이 전체대상자의 경우 22.7%로 나타났다. 대전지역 대학생

을 대상으로 한 Joung과 Koo(20)의 연구에 의하면 야식을 

전혀 먹지 않는 학생의 비율이 13.5%였으며, 인천지역 대학

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1)에서는 야식을 먹지 않는다고 응

답한 비율이 전체대상자에서 4.0%라고 보고하여 지역별, 대

상자별 야식 섭취 정도는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야식

이란 저녁식사와는 별도로 늦은 시간에 먹는 음식, 즉 저녁

식사 후의 간식 또는 저녁 식사 대신 먹는 간단한 식사나 

식품 섭취를 의미하게 되는데(23), 연구자마다 야식에 대한 

기준(시간, 섭취량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 연구에서의 

야식 비율이 다양하게 나타난 것이라 생각된다.

기숙사에서 생활하거나 자취를 하는 대학생들은 가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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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etary behavior related to night eating of the subjects

Variables Criteria Total
(n=664)

Parent's home
(n=105)

Boarding
(n=313)

Self-boarding
(n=246)  P-value

Night eating Yes
No

513 (77.3)1)

151 (22.7)
69 (65.7)
36 (34.3)

263 (84.0)
 50 (16.0)

181 (73.6)
 65 (26.4) 0.0001

Frequency of 
night eating

Everyday
4∼5/week
2∼3/week
Once/week
1∼2/month
No response

122 (6.85)
 27 (4.1)
 48 (7.2)
197 (29.7)
162 (24.4)
108 (16.3)

 6 (5.7)
10 (9.5)
25 (23.8)
22 (21.0)
15 (14.3)
27 (25.7)

  8 (2.6)
 24 (7.7)
 93 (29.7)
 92 (29.4)
 54 (17.3)
 42 (13.4)

 13 (5.3)
 14 (5.7)
 79 (32.1)
 48 (19.5)
 39 (15.9)
 53 (21.5)

0.0156

Reason for night 
eating

Hungry
Habitually
Join with people
Nutrition supplementation
Serving by family
Easing stress
No response

302 (45.5)
 19 (2.9)
189 (28.5)
 10 (1.5)
  7 (1.1)
 11 (1.7)
126 (19.0)

39 (34.1)
 3 (2.9)
22 (21.0)
 4 (3.8)
 5 (4.8)
 3 (2.9)
29 (17.6)

153 (48.9)
 11 (3.5)
 96 (30.7)
  4 (1.3)
  2 (0.6)
  5 (1.6)
 42 (13.4)

110 (44.7)
  5 (2.0)
 71 (28.9)
  2 (0.8)
  0 (0.0)
  3 (1.2)
 55 (22.4)

0.0003

Persons who have 
night eating with

Family
Alone
Friends
Others
No response

 39 (5.9)
 17 (2.6)
465 (70.0)
 17 (2.6)
126 (19.0)

29 (27.6)
 8 (7.6)
40 (38.1)
 0 (0.0)
28 (26.7)

  2 (0.6)
  5 (1.6)
250 (71.1)
 16 (0.4)
 40 (12.8)

  8 (3.3)
  4 (1.6)
175 (71.1)
  1 (0.4)
 58 (23.6)

<0.0001

Time of night eating

7∼9 p.m.
9∼11 p.m.
11 p.m.∼1 a.m.
After 1 a.m.
No response

 29 (4.4)
174 (26.2)
301 (45.3)
 38 (5.7)
122 (18.4)

14 (13.3)
33 (31.4)
27 (25.7)
 4 (3.8)
27 (25.7)

  8 (2.6)
 57 (18.2)
190 (60.7)
 17 (5.4)
 41 (13.1)

  7 (2.9)
 84 (34.2)
 84 (34.2)
 17 (6.9)
 54 (22.0)

<0.0001

Cost of night eating

Under 3,000 Won
3,000∼5,000 Won
5,000∼10,000 Won
Over 10,000 Won
No use
No response

 52 (7.8)
177 (26.7)
203 (30.6)
183 (12.5)
 27 (4.1)
122 (18.4)

11 (10.5)
16 (15.2)
22 (21.0)
20 (19.1)
 9 (8.6)
27 (25.7)

 25 (8.0)
110 (35.1)
 94 (30.0)
 34 (10.9)
  9 (2.9)
 41 (13.1)

 16 (6.5)
 51 (20.7)
 87 (35.4)
 29 (11.8)
  9 (3.7)
 54 (22.0)

<0.0001

Consideration of 
nutrition and health 
at night eating

Always think
Occasional think
Don't think at all
No response

 89 (13.4)
291 (43.8)
158 (23.8)
126 (19.0)

16 (15.2)
43 (41.0)
19 (18.1)
27 (25.7)

 44 (14.1)
151 (48.2)
 78 (24.9)
 40 (12.8)

 29 (11.8)
 97 (39.4)
 61 (24.8)
 59 (24.0)

0.0082

Physiological 
change after night 
eating

Swelling of face
Gastroenteric trouble
Weight gain
Sleeping disturbance
No change
Decrease of appetite
No response

113 (17.0)
112 (16.9)
 83 (12.5)
 13 (2.0)
186 (28.0)
 29 (4.4)
128 (19.3)

16 (15.2)
14 (13.3)
10 (9.5)
 1 (1.0)
32 (30.5)
 5 (4.8)
27 (25.7)

 57 (18.2)
 62 (19.8)
 37 (11.8)
  8 (2.6)
 89 (28.4)
 16 (55.2)
 44 (14.1)

 40 (16.3)
 36 (14.6)
 36 (14.6)
  4 (1.6)
 65 (26.4)
  8 (3.3)
 57 (23.2)

0.1613

1)N (%).

떠나 독립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어 야식의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된다(11,24). 본 연구에서도 자취군(73.6%)과 기숙사

군(84.0%)이 자가군(65.7%)에 비해 야식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P<0.001)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무분별한 야식은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수면장애, 우울, 

아침의 식욕부진, 체중조절과 이로 인한 부작용 등이 있다

(25,26). Anderson 등(27)이 야식군과 비야식군을 추적 조

사한 결과, 야식군은 6년 후 평균 체중이 5.2 kg 증가한 반

면, 비야식군에서는 0.9 kg이 증가하였다고 하여 비만 예방 

측면에서의 야식 식습관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대

상자의 경우 야식에 따른 임상증상 및 건강상태를 함께 조사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세한 관련성은 제시하기 

어려웠지만, 성인기 초반의 건강관리를 위해 기숙사 및 자취

와 같이 독립적인 식생활관리자로 생활하게 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야식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및 영양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야식 빈도에서 일주일에 2~3회 야식을 한다는 비율은 자



220 전예숙 ․최미경 ․배윤정

가군 23.8%, 기숙사군 29.7%, 자취군 32.1%로 자가군이 

유의하게 낮았다(P<0.05). 야식하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배

가 고파서’(45.5%)와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28.5%)

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기숙사군에서 ‘배가 고파서’라

고 응답한 비율이 48.9%,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30.7%로 세 군 중 가장 높아 거주형태에 따

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함께 야식하는 사람으

로 자가군은 친구(38.1%), 가족(27.6%) 순으로 높았으나 

기숙사군과 자취군은 친구와 함께 하는 비율이 모두 71.1%

로 매우 높았다(P<0.001). 이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본 연

구에서 야식을 하는 대학생의 경우 배고픔의 해소 및 사교적 

모임을 위해 친구와 함께 야식을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Yoon(28)의 연구에 의하면 20대의 경우 저녁 외

식의 동기로 ‘사교적인 목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전 연령대별 

가장 높아, 본 연구 결과를 간접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다. 

야식하는 시각은 자가군의 경우 9~11시가 31.4%로 가장 

높았으나 기숙사군은 11시와 새벽 1시 사이가 60.7%로 가

장 높았고, 자취군은 9~11시, 11시~새벽 1시가 각각 34.2%

를 보여 거주형태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또한 본 연구에서 야식을 하는 시간으로 ‘9시 이전’으로 응

답한 비율이 기숙사군(2.6%)과 자취군(2.9%)이 자가군(13.3 

%)에 비해 낮아, 자가군의 경우 기숙사군과 자취군에 비해 

좀 더 이르게 야식을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 시 취침

시간 등과 같이 야식 섭취 시간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함께 조사되지 않아 거주형태별 야식 섭취 시간대의 차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어렵지만, 활동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늦은 시간대의 식품 섭취는 추후 비만을 유발할 수 있기 때

문에 야식 섭취 시간대와 관련된 요인의 규명이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야식 비용은 자가군과 자취군의 경우 5,000~10,000원이

라는 응답이 각각 21.0%와 35.4%, 기숙사군의 경우 3,000 

~5,000원이 35.1%로 가장 높았다(P<0.001). 또한 야식 시 

영양과 건강을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항상 생각하는 비

율이 자가군 15.2%, 기숙사군 14.1%, 자취군 11.8% 순으로 

높았으며(P<0.01), 야식 시 영양과 건강을 생각하는지에 대

한 질문에 전혀 생각하지 않는 비율이 전체대상자에서 23.8 

%로 나타나, 야식 섭취의 문제점에 대하여 인지하지 않고 

있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적절한 야식 섭취 방법 및 야식

의 문제점에 대한 영양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야식 메뉴별 섭취 빈도와 기호도

조사대상자의 야식 메뉴별 섭취 빈도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전체대상자의 경우 주 2회 이상 섭취하는 야식의 종류

로 음료/차류(48.6%), 우유 및 유제품(46.8%), 과자류(33.9 

%) 및 분식류(33.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선호

하는 야식 종류로는 닭튀김(4.8점), 과일류(4.8점)가 높게 

나타나 실제 섭취하는 야식의 종류와 선호하는 야식에 약간

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11가지 야식 메뉴 중 

치킨(P<0.05), 빵(P<0.01), 과일(P<0.001), 분식(P<0.01), 

주류(P<0.05)의 섭취 빈도는 거주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 일주일에 2번 이상 자주 섭취한다는 비율을 살펴

보면 자가군의 경우 기숙사군과 자취군에 비해 주로 간식으

로 섭취하게 되는 빵류와 과일류의 섭취 빈도가 유의적으로 

높았던 반면, 1끼 식사를 대신할 수 있거나 열량 밀도가 낮은 

분식류, 프라이드치킨, 주류의 경우 기숙사군과 자취군이 자

가군에 비해 높은 섭취 빈도를 보였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전지역 대학생을 대

상으로 한 Joung과 Koo(20)의 연구에서 기숙사 거주군과 

자취군의 경우 자택 거주군에 비해 탄산음료의 섭취가 높게 

나타났으며, 인천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

취･하숙생과 기숙사생의 경우 자택통학 대학생보다 패스트

푸드 및 분식류의 섭취 빈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11). 여대

생의 부모 동거 여부에 따른 식품 섭취의 질을 평가한 Kim 

등(19)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와 동거하는 대상자에 비해 독

립 거주 대학생의 과일류 섭취량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과일류와 우유류의 경우 밥과 부식으로 구성된 우리의 식생

활에서 식사와 식사 사이에 간식, 후식 및 야식 등으로 섭취

하게 되는데, 부식이 아닌 추가적인 선택으로 섭취하게 되는 

식품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식생활에서 상대적으로 섭취

량이 낮은 식품군 중 하나이다(12). 또한 야식증후군이 있는 

대상자의 경우 대부분 탄수화물을 선호한다고 하며(29), 열

량 밀도가 높은 식품의 섭취는 총 에너지 섭취량과 관련성이 

높아 과체중이나 비만을 더 유발한다는 보고를 고려하여 볼 

때(30), 적절한 야식 종류의 섭취에 대한 체계적인 영양교육

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자가군에서의 주류 섭취 빈도는 기숙사

군과 자취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학

생에서 거주형태별 식습관을 분석한 Joung과 Koo(20)의 연

구에서 자택 거주군의 경우 알코올을 섭취하지 않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부모

와 떨어져 독립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알

코올 섭취 감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추후 

대학생에서 거주형태별 야식으로 알코올 섭취 시 함께 섭취

하는 음식의 종류 및 야식으로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는 이유 

등과 같은 관련요인의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야식 메뉴별로 ‘매우 싫어한다’ 1점에서 ‘매

우 좋아한다’ 5점으로 조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기호도가 

좋은 것으로 평가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11가지 야식 

메뉴 중 보쌈/족발(P<0.05)과 음료/차류(P<0.05)는 거주형

태별 유의한 차이를 보여 보쌈/족발은 자취군의 기호도가 

기숙사군보다, 음료/차류는 자가군의 기호도가 기숙사군보

다 유의하게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소 섭취 상태

조사대상자의 영양소 섭취 상태에 대한 결과는 Table 5

와 같다. 전체대상자의 1일 에너지 섭취량은 1,667.2 kcal



Table 3. Intake frequency of night eating foods in the subjects

Foods Frequency Total
(n=664)

Parent's home
(n=105)

Boarding
(n=313)

Self-boarding
(n=246) P-value

Fried chicken
Over 2/week
Under once/week
No response

127 (19.1)1)

378 (56.9)
159 (24.0)

15 (14.3)
59 (56.2)
31 (29.5)

 73 (23.3)
177 (56.6)
 63 (20.1)

 39 (15.9)
142 (57.7)
 65 (26.4)

0.0499

Chinese cabbage 
wraps with pork, 
steamed pig feet

Over 2/week
Under once/week
No response

 19 (2.9)
453 (68.2)
192 (28.9)

 5 (4.8)
67 (63.8)
33 (31.4)

 12 (3.8)
222 (70.9)
 79 (25.2)

  2 (0.8)
164 (66.7)
 80 (32.5)

0.0500

Pizza, hamburg
Over 2/week
Under once/week
No response

 49 (7.4)
422 (63.6)
193 (29.1)

10 (9.5)
63 (60.0)
32 (30.5)

 19 (6.1)
211 (67.4)
 83 (26.5)

 20 (8.1)
148 (60.2)
 78 (31.7)

0.3647

Snacks
Over 2/week
Under once/week
No response

225 (33.9)
263 (39.6)
176 (26.5)

35 (33.3)
38 (36.2)
32 (30.5)

118 (37.7)
126 (40.3)
 69 (22.0)

 72 (29.3)
 99 (40.2)
 75 (30.5)

0.1026

Breads
Over 2/week
Under once/week
No response

120 (18.1)
364 (54.8)
180 (27.1)

28 (26.7)
47 (44.8)
30 (28.6)

 58 (18.5)
183 (58.5)
 72 (23.0)

 34 (13.8)
134 (54.5)
 78 (31.7)

0.0093

Rice cakes
Over 2/week
Under once/week
No response

 34 (5.1)
448 (67.5)
182 (27.4)

 9 (8.6)
64 (61.0)
32 (30.5)

 16 (5.1)
224 (71.6)
 73 (23.3)

  9 (3.7)
160 (65.0)
 77 (31.3)

0.0677

Milk & its 
products

Over 2/week
Under once/week
No response

311 (46.8)
179 (27.0)
174 (26.2)

50 (47.6)
23 (21.9)
32 (30.5)

155 (49.5)
 89 (28.4)
 69 (22.0)

106 (43.1)
 67 (27.2)
 73 (29.7)

0.1702

Beverage & teas
Over 2/week
Under once/week
No response

323 (48.6)
165 (24.9)
176 (26.5)

57 (54.3)
19 (18.1)
29 (27.6)

153 (48.9)
 88 (28.1)
 72 (23.0)

113 (45.9)
 58 (23.6)
 75 (30.5)

0.1134

Fruits
Over 2/week
Under once/week
No response

180 (27.1)
307 (46.2)
177 (26.7)

60 (57.1)
17 (16.2)
28 (26.7)

 65 (20.8)
176 (56.2)
 72 (23.0)

 55 (22.4)
114 (46.3)
 77 (31.3)

<0.0001

Flour foods
Over 2/week
Under once/week
No response

219 (33.0)
281 (42.3)
164 (24.7)

25 (23.8)
49 (46.7)
31 (29.5)

110 (35.1)
144 (46.0)
 59 (18.9)

 84 (34.2)
 88 (35.8)
 74 (30.1)

0.0039

Alcohol beverages
Over 2/week
Under once/week
No response

184 (27.7)
314 (47.3)
166 (25.0)

22 (21.0)
55 (52.4)
28 (26.7)

 82 (26.2)
162 (51.8)
 69 (22.0)

 80 (32.5)
 97 (39.4)
 69 (28.1)

0.0236

1)N (%).

Table 4. Preference of night eating foods in the subjects

Foods Total
(n=664)

Parent's home
(n=105)

Boarding
(n=313)

Self-boarding
(n=246) P-value

Fried chicken
Chinese cabbage wraps with pork, steamed pig feet
Pizza, hamburg
Snacks
Breads
Rice cakes
Milk & its products
Beverage & teas
Fruits
Flour foods
Alcohol beverages

 4.8±1.01)

4.5±1.3
4.5±1.3
4.5±1.3
4.5±1.3
4.4±1.4
4.7±1.1
4.6±1.2
4.8±1.0
4.6±1.2
4.1±1.6

4.9±1.0
4.5±1.3ab2)

4.5±1.4
4.6±1.2
4.6±1.3
4.4±1.5
4.8±1.2
4.8±1.3a

4.9±1.1
4.7±1.3
4.2±1.7

4.7±1.0
4.4±1.3b

4.5±1.2
4.4±1.3
4.4±1.3
4.3±1.3
4.6±1.1
4.5±1.2b

4.7±1.1
4.5±1.1
3.9±1.6

4.8±1.0
4.7±1.2a

4.6±1.3
4.5±1.3
4.5±1.3
4.5±1.4
4.7±1.2
4.7±1.2ab

4.9±1.0
4.7±1.2
4.2±1.6

0.1515
0.0362
0.4891
0.2027
0.2730
0.0889
0.2869
0.0219
0.0633
0.0506
0.0527

Preference score: very like (5)∼entirely dislike (1).
1)Mean±standard deviation.
2)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each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α=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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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aily energy and nutrient intake of the subjects

Nutrients Total 
(n=664)

Parent's home
(n=105)

Boarding
(n=313)

Self-boarding
(n=246) P-value

Energy (kcal)
Protein (g)
 Plant protein (g)
 Animal protein (g)
Fat (g)
 Plant lipid (g)
 Animal fat (g)
Carbohydrate (g)
Dietary fiber (g)
Ca (mg)
 Plant Ca (mg)
 Animal Ca (mg)
P (mg)
Na (mg)
K (mg)
Fe (mg)
 Plant Fe (mg)
 Animal Fe (mg)
Zn (mg)
Vitamin A (μg)
Vitamin B1 (mg)
Vitamin B2 (mg)
Niacin (mg)
Vitamin B6 (mg)
Folate (μg)
Vitamin C (mg)
Vitamin E (mg)
Cholesterol (mg)

1,667.2±572.21)

  68.9±28.6
  30.0±12.9
  38.9±21.5
  50.8±24.4
  24.0±13.4
  26.8±19.1
 228.2±81.9
  15.8±8.6
 463.2±280.8
 241.3±149.1
 221.9±182.7
 900.8±373.4
3,910.5±1,752.5
2,130.3±1,010.9
  11.3±5.3
   7.7±4.0
   3.6±2.3
   7.8±3.1
 852.8±706.6
   1.2±0.6
   1.0±0.5
  15.6±7.6
   1.8±0.9
 181.7±98.3
  61.9±43.3
  14.6±8.2
 313.3±186.5

1,527.1±558.1b2)

  61.4±28.9b

  29.8±12.3ab

  31.6±22.4b

  44.8±23.7b

  22.9±13.1ab

  22.0±17.3b

 217.9±77.7b

  14.9±6.8b

 409.0±235.0b

 231.5±127.3ab

 177.5±159.1b

 818.4±364.9b

3,604.9±1,598.5b

1,924.0±930.9b

  10.1±4.3b

   7.4±3.2
   2.8±1.9b

   7.1±3.1b

 707.2±570.5b

   1.1±0.8
   1.0±0.5
  13.4±7.6b

   1.6±0.8b

 185.7±95.0
  54.6±33.7b

  13.0±7.8b

 290.7±204.7

1,761.6±628.9a

  74.4±31.3a

  31.6±14.9a

  42.7±21.5a

  54.1±24.6a

  25.8±15.5a

  28.3±16.3a

 240.2±90.5a

  17.2±10.2a

 509.9±324.2a

 266.0±178.2a

 243.9±189.4a

 969.0±424.5a

4,283.0±2,002.2a

2,295.7±1,138.2a

  12.2±6.1a

   8.1±4.5
   4.0±2.5a

   8.5±3.4a

 963.1±803.1a

   1.2±0.6
   1.1±0.5
  16.7±8.0a

   2.0±1.0a

 187.0±104.5
  69.4±51.3a

  15.7±8.6a

 306.0±177.0

1,616.4±484.3b

  65.7±23.5b

  28.2±10.0b

  37.5±20.2a

  49.6±24.0ab

  22.3±10.4b

  27.3±22.4a

 218.3±70.5b

  14.4±6.6b

 431.4±231.8b

 216.1±111.0b

 215.3±181.2ab

 855.7±290.4b

3,600.2±1,380.4b

2,024.1±843.4b

  10.8±4.6b

   7.3±3.6
   3.5±2.1a

   7.2±2.5b

 785.5±615.5b

   1.2±0.6
   1.0±0.5
  15.1±6.8ab

   1.7±0.7b

 173.7±92.1
  56.2±34.6b

  14.1±7.6ab

 322.2±185.5

0.0036
0.0007
0.0375
0.0004
0.0142
0.0300
0.0489
0.0192
0.0065
0.0053
0.0050
0.0235
0.0017
0.0002
0.0058
0.0057
0.0987
0.0002
0.0001
0.0084
0.7055
0.2983
0.0044
0.0041
0.4052
0.0042
0.0311
0.2141

1)Mean±standard deviation.
2)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each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α=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였으며, 기숙사군은 1,761.6 kcal로 자가군의 1,527.1 kcal

와 자취군의 1,616.4 kcal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1). 

이에 따라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등 대부분의 영양소 섭취

량도 기숙사군이 자가군이나 자취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군간 열량 섭취의 차이가 영양소 섭취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

하기 위하여 열량 섭취 1,000 kcal당 영양소 섭취량을 분석

한 결과(Table 6), 자가군의 경우 식물성 단백질(P<0.01), 

탄수화물(P<0.05) 및 엽산(P<0.01)의 섭취 밀도가 기숙사

군과 자취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 또한 동물성 단백질

(P<0.01) 및 동물성 철(P<0.01)의 경우는 자가군에 비해 

기숙사군과 자취군에서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콜레스테롤 

섭취 밀도는 자취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P<0.05).

본 연구대상자의 1일 열량 섭취량은 1,667.2 kcal로 

2012 국민건강통계(12)에서 보고한 19~29세 성인의 1일 

열량 섭취량(2,208.9 kcal)에 비해 낮은 편에 속하였다. 

2012 국민건강통계에 의하면 19~29세 성인에서 열량 필요

추정량 대비 부족하게 섭취하는 대상자의 비율이 남성에서 

33.0%, 여성에서 47.1%였으며, 성인기 초반 여성에서의 열

량 섭취 부족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12). 본 연구대상자의 

경우 남성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높은 편으로 열량 섭취 부

족의 위험에 놓여 있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되어 

열량 섭취가 낮았을 가능성이 있으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영양소 섭취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에서 보고된 열량 섭취량

과는 유사한 수준이었다(18,31). 

현재까지 보고된 대학생을 대상으로 거주형태별 식생활

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거주형태별 식습관 비교, 편의식

품 및 가공식품 섭취 실태, 영양표시 인지 등과 같은 식행동

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8,10,11,20,32), 식사 섭취 상태

를 조사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일부 보고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Bae 등(18)의 연구에서 삼척지역 기숙사에 거주

하는 대학생의 경우 자취나 자택 거주 대학생에 비해 열량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높았다고 보고하였으며, 중부지역 여

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9)와 익산지역 대학생을 대상으

로 한 연구(31)에서는 자택 거주군과 독립 거주군의 열량 

섭취량에서 군간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아, 아직까지 대학

생에서 거주형태별 열량 섭취량에 대한 일관된 결론을 내리

기는 어렵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열량 섭취 차이에 관계없

이 독립 거주군의 경우 미량영양소 섭취의 질이 낮음을 일관

되게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에게서 거주형태에 따른 영양소 섭

취의 질이 다를 수 있음을 제시하였지만, 야식으로 섭취한 



거주형태에 따른 야식 섭취 223

Table 6. Daily nutrient intake per 1,000 kcal of the subjects                                               (/1,000 kcal)

Nutrients Total
(n=664)

Parent's home
(n=105)

Boarding
(n=313)

Self-boarding
(n=246) P-value

Protein (g)
  Plant protein (g)
  Animal protein (g)
Fat (g)
  Plant lipid (g)
  Animal fat (g)
Carbohydrate (g)
Dietary fiber (g)
Ca (mg)
  Plant Ca (mg)
  Animal Ca (mg)
P (mg)
Na (mg)
K (mg)
Fe (mg)
  Plant Fe (mg)
  Animal Fe (mg)
Zn (mg)
Vitamin A (μg)
Vitamin B1 (mg)
Vitamin B2 (mg)
Niacin (mg)
Vitamin B6 (mg)
Folate (μg)
Vitamin C (mg)
Vitamin E (mg)
Cholesterol (mg)

  41.4±9.21)

  18.0±4.7 
  23.4±10.2 
  30.1±9.0 
  14.3±6.3 
  15.8±8.6 
 137.7±24.9 
   9.4±3.6 
 281.3±136.7 
 145.8±70.4 
 135.5±107.4 
 545.0±132.8 
2,377.6±758.7 
1,290.5±434.5 
   6.8±2.2 
   4.7±1.8 
   2.2±1.2 
   4.7±1.2 
 501.3±365.5 
   0.7±0.2 
   0.6±0.2 
   9.3±3.0 
   1.1±0.4 
 111.0±54.3 
  37.2±20.5 
   8.7±4.0 
 187.8±99.7 

  40.0±9.0 
  19.7±4.8a2)

  20.3±9.8b

  28.7±8.7 
  14.9±6.8 
  13.8±7.7 
 144.5±23.4a

  10.1±3.9 
 271.5±121.9 
 157.5±73.1 
 114.1±97.6 
 540.0±133.7 
2,442.9±899.9 
1,273.1±387.6 
   6.8±2.0 
   5.0±1.7 
   1.8±1.0b

   4.7±1.2 
 470.0±344.2 
   0.7±0.3 
   0.6±0.2 
   8.8±3.2 
   1.1±0.4 
 127.4±66.8a

  37.9±23.1 
   8.6±4.4 
 188.0±106.1ab

  42.3±8.8 
  17.7±4.5b

  24.6±9.6a

  30.4±8.5 
  14.3±6.1 
  16.1±7.8 
 136.5±23.2b

   9.5±3.4 
 284.7±134.8 
 147.1±69.2 
 137.5±98.2 
 551.5±130.3 
2,443.0±727.4 
1,303.0±425.4 
   6.8±1.8 
   4.5±1.4 
   2.3±1.2a

   4.8±1.1 
 514.9±335.8 
   0.7±0.2 
   0.6±0.2 
   9.5±2.7 
   1.1±0.4 
 104.5±38.9b

  37.9±19.3 
   8.7±3.3 
 173.4±86.9b

  40.9±9.8 
  17.7±4.8b

  23.2±10.8a

  30.5±9.6 
  14.0±6.4 
  16.5±9.8 
 136.2±26.9b

   9.1±3.6 
 281.6±145.5 
 139.0±70.3 
 142.7±120.7 
 539.5±135.9 
2,270.1±718.2 
1,283.3±466.1 
   6.8±2.6 
   4.7±2.3 
   2.1±1.2a

   4.5±1.2 
 499.1±407.8 
   0.7±0.2 
   0.7±0.3 
   9.4±3.2 
   1.1±0.4 
 111.3±62.1b

  36.0±20.7 
   8.8±4.5 
 205.0±108.7a

0.1368
0.0034
0.0084
0.2908
0.6070
0.0698
0.0354
0.1530
0.7802
0.1591
0.1527
0.6499
0.0683
0.8490
0.9718
0.2206
0.0086
0.0777
0.6633
0.1330
0.0657
0.2126
0.7648
0.0079
0.6416
0.9333
0.0103

1)Mean±standard deviation.
2)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each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α=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식품 중 영양소 함량을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생에서 

거주형태, 야식 섭취, 영양소 섭취 상태와의 명확한 관련성

을 규명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거주형

태별 영양소 섭취량 비교 시 1일간의 24시간 회상법을 활용

한 자료이기 때문에 연구대상자의 식사 상태를 충분히 반영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평상시 식사와 유사한지 여부를 확인 후 

식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훈련된 조사원이 다양한 식품모

형 및 자료를 토대로 24시간 회상법 조사를 시행하여 식품 

및 영양소 섭취량을 최대한 정확히 추정하고자 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야식으로 섭취하는 실제 식품 섭취량을 조사하

여 대학생에게서 거주형태에 따른 야식 섭취와 영양소 섭취 

상태와의 관련성을 보다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요구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거주 유형별 야식 섭취 상태를 

비교하여 적절한 야식 지도에 활용하고자 자가, 기숙사, 자

취 대학생으로 분류하여 이들의 야식 관련 식행동, 야식 메

뉴별 섭취 빈도와 기호도, 영양소 섭취 상태를 비교･분석하

였다. 전체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1.8세, 신장, 체중 및 체질

량지수는 각각 167.7 cm, 59.4 kg, 20.9 kg/m2였으며, 성비

는 남학생 43.7%, 여학생 56.3%였고 거주형태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야식 비율은 자가군 65.7%, 기숙사군 84.0 

%, 자취군 73.6%(P<0.001), 일주일에 2~3회 야식하는 비

율은 자가군 23.8%, 기숙사군 29.7%, 자취군 32.1%(P< 

0.05)로 자취군의 야식 비율과 야식 빈도가 높았다. 야식하

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배가 고파서’와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라는 비율이 높았다. 야식하는 시각은 자가군의 경우 

9~11시가 31.4%로 가장 높았으나 기숙사군은 11시와 새

벽 1시 사이가 60.7%로 가장 높았고, 자취군은 9~11시, 

11시~새벽 1시가 각각 34.2%를 보여 기숙사생이 가장 늦

은 야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야식 비용은 자

가군과 자취군의 경우 5,000~10,000원이라는 응답이 각각 

21.0%와 35.4%, 기숙사군의 경우 3,000~5,000원이 35.1 

%로 가장 높았다(P<0.001). 야식 시 영양과 건강을 생각하

는지에 대한 질문에 항상 생각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자가군 

15.2%, 기숙사군 14.1%, 자취군 11.8% 순으로 높았다

(P<0.01). 함께 야식하는 사람은 자가군이 친구(38.1%), 가

족(27.6%) 순으로 높았으나 기숙사군과 자취군은 친구와 

함께 하는 비율이 모두 71.1%로 매우 높았다(P<0.001). 야

식 메뉴의 섭취 빈도에서 치킨(P<0.05), 빵(P<0.01), 과일

(P<0.001), 분식(P<0.01), 주류(P<0.05)가 거주형태에 따

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일주일에 2번 이상 자주 섭취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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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자가군은 빵과 과일류, 기숙사군은 치킨과 분식, 자

취군은 분식과 주류가 다른 거주형태의 학생들보다 높았다. 

야식 메뉴의 기호도 평가에서 보쌈/족발은 자취군(P<0.05), 

음료/차류는 자가군(P<0.05)이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1일 에너지 섭취량은 기숙사군이 1,761.6 kcal로 자가군

의 1,527.1 kcal와 자취군의 1,616.4 kcal보다 유의하게 높

았으며(P<0.01), 콜레스테롤의 섭취 밀도는 자취군이 세 군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기숙사생은 자가생이나 자취생보다 야식 비율과 빈도가 높

았으며, 가장 늦은 야식, 적은 야식비용, 야식 메뉴로 치킨과 

분식의 잦은 섭취를 보임으로써 이들을 대상으로 한 올바른 

야식 지도가 더욱 요구됨과 함께 대학생들의 거주형태에 따

라 야식 섭취 양상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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